
                (영등포역~영등포시장교차로 390m)

단속 위주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
               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
               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

※ 영중로 외 관내 보행친화거리 구간 확대 추진중

생계형 노점을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

○ 노점 운영자 및 단체와 끊임 없는 소통
○ 재산조회를 통한 생계형 노점 선별
     - 기존 58개소 중 재산조회를 통한 허가제 대상 30개소 선정
○ 상생자율위원회 구성 및 개최
     - 거리가게 관련 분쟁 조정 및 설치 방안 협의
○ 충돌 없는 노점 정비
     - 노점 48개소 평화적 수거 및 정비
○ 규격화된 거리가게 배치
     - 디자인과 규격을 개선한 합법 거리가게 26개소 배치

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

○ 낡은 보도 교체 및 가로등 정비
  - 보도교체 (26.94a), 가로등 조도 개선 및 교체(23개소)

○ 노후된 가로수 교체 및 띠녹지 설치
     - 가로수 위치 조정 및 교체(52주→26주), 띠녹지 설치 (160m)
○ 버스정류장 이전·통합 및 보스승차대 개선
    - 거리가게 관련 분쟁 조정 및 설치 방안 협의
○ 거리가게를 위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
○ 한전 지상기기 및 환기구 등 보도 상 지장물 정비
     - 지상기기 도색, 환기구 강화유리로 외관 개선

탁트인 영중로 조성

쾌적한  
보행환경

조성

시민    보행권
확보

노점   생존권
존중


